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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어뷰징(abusing)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정정보도문 게재

A인터넷신문은 종합격투기 관련 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인 유명 가수 B가 대회 도중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기

사를 10여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유명 가수 B는 해당 선수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가 

짧은 시간 안에 수차례 보도되어 피해가 더욱 크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

정대상기사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심리 다음 날 정정보도문이 게재됐다.

망자 소식에 신중치 못했던 방송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C방송사는 2014년 사망한 신청인 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신청인 아들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고, 이단으로 취급되는 특정 종교 소속의 신청인과 주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종

교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망한 아들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이 겨울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고 그 위에 우의를 걸친 채 작업했으며, 아들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과 지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수사

기관에 수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망자에 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함에도 조정대상기사는 부모가 종교에 매몰돼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해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겼다고 판단한 뒤, 피해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상의 피해구제보도와는 달리 프로그램 시작과 말미에 정정보도

를 방송하도록 하고, C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일주일 간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상징적인 유감의 표시로 50만원의 손해배상

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이끌었다.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중재부, 반론보도 결정

D신문사는 무급 인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설에서 신청인 회사가 무급 인턴을 뽑아 정규 근로와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시킨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사원제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이고, 사설에서 인턴 담당 업무라고 언급한 업무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써 인턴 참여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참고한 신청인의 인턴 모집공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나 피신청인 또한 명확한 사실 확

인 없이 사설을 작성한 점이 인정 되는 바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 기사삭제

B방송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현장학습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이려 했고, 아이가 새치기를 했다며 막대기로 머리를 마

구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교사가 아이에게 벌레를 먹이려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확인 없이 학부모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방송을 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인 제목 하에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보

도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후, 신청인 측의 최종의견에 따라 홈페이지

에서 기사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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